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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육우분과위원회(위원장 라기혁)는 3월

28일(화) 강화농업기술센터에서 제2회 임원회

의를 개최하고, 분과위 조직활성화 및 미국산쇠

고기 수입재개 응활동에 해 심도있는 논의

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분과위원회의 조직적인 활

동을 위해 도위원회 조직을 신설키로 하고, 지

부결성 확 를 위해 각 지부별로 해당도내 신규

지부 결성을 전담, 추진키로 하 다. 

아울러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미국산쇠고기

수입재개를 강력히 반 하는 성명서를 채택하

고, 지부별로 해당지역 국회의원 방문활동 등을

통해 미국산쇠고기 수입저지에 총력을 기울이

기로 결의하 다. 

한편 기타논의에서는 우리농민이 주인인 농

협의 하나로마트에 국내산육우 매장이 부재함

을 지적하고, 육우전문매장이 하나로마트에 입

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키로 하

다.

육 우 분 과 위 원 회 소 식

2006년도육우분과위원회

제2회임원회의개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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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더이상필요없다! 미국산쇠고기수입재개방침당장철회하라!

우리는 미국내에서 BSE 감염소가 또다시 출현한 것에 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농림부가 수입재개 방침을 즉각 철회하지 않고 눈치만 보고있는 것은 우리 농가들의 마음

을 비통하게 하는 처사다. 정부는 ’98년 4월 이전인지 이후인지 따지고 있을게 아니라 당장 수입

재개 방침을 철회하고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무기한 수입금지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

는바이다.

답은 명확하다. 미국산 감염소의 나이나 협상조건이 아니라, 미국산쇠고기 안전성에 총체적 문

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문제는 BSE가 미국내 광범위하게 퍼져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방

증하는 좋은 사례가 아닐 수 없다. 현재 엉망으로 관리되고 있는 미국의 검역시스템으로는 BSE

감염소가 언제든지 우리나라에 수입될 확룰이 매우 클 수 밖에 없다. 이는 국민건강과 소 사육농

가의생존권을위협하는결과를초래할것이다.

이미우리는지난2003년부터미국발BSE 감염소의출현을연례행사처럼바라보고있다. 또

한 미국내에서 조차도 BSE 검역시스템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있는 마당에 더 이상 무슨 증거와

이유가 필요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동물성 사료금지에 따라 ’98년 4월 이후 태어난

소는 안전하다는 주장과 근거는 국의 사례에서 보듯 실패한 정책으로 판명되었고, 미국정부조

차도이것이안전성유무기준이될수없다고밝히고있는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강행추진 때문에 정부가 이를 묵과하고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수입재개방침을고수한다면, 이는국민안전은안중에도없는처사로더이상언급할가치조차없

는 일이다. 과연 우리정부가 미국내 수출작업장 점검일정을 늦추는 것으로 이를 피해가려 한다면

소가 웃을 일이다. 우리는 미국산쇠고기의 안전성이 100% 확보될 때까지 수입재개 방침을 즉각

중단할것을다시한번강력히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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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낙농육우협회육우분과위원회

육우산업육우인이지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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